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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차’가 곧 나올 예정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운전자 없는 차’ 개발에 몰두해 온 구글은 최근 일반 도로에서 쓰일 ‘운전자 없는 차’의 특허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은 작년 3월 텅 빈 주차장에서 ‘운전자 없는 차’가 빠른 속도로 복잡한 장애물을 피해가며 주행하는 비디오를 내놓은 적이 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이 운전석에 앉아 세탁소와 식당을 들려 귀가하는 비디오를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운전자 없는 차’에 대해 긍정적이다. J.D. Power가 4월 26일 발표한 조사결과는 소비자의 37%가 그들의 다음 차로 ‘운전자 없는 차’를 ‘꼭’ 또는 ‘아마’ 살 것이라고 답했다. 이 기능의 가격이 3,000달러쯤 할 것이라고 하자 비율은 20%로 떨어졌지만 이 비율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기능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소비자들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시판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의 판매는 이것이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확신이 설 때 가능하다. 사람과 달리 운전 중에 졸지도, 취하지도,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레이저, 레이더 감지기, 카메라, GPS등 온갖 보조기능을 활용하겠지만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1970년 이후 지난 40년간 자동차 연간 총운행거리가 1조 마일 이상 증가했음에도, 사망사고는 35% 감소했다. 이는 앤티록 브레이크나 TCS(구동조절시스템) 등의 안전장치의 덕분이다.  ‘운전자 없는 차’ 기술도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운전자 없는 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정부나 보험회사가 이 기술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는 나기 마련인데 ‘운전자 없는 차’의 경우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있는지, 제조사나 개발자에게 있는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완전한 기술이 실현된다 해도 이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가 모두 정비되기 전에는 사실 시판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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